
나보다 더 아파?

(편두통)

28세의 젊은 부인이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, 구토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가족들에 의해 

실려 왔다. 그녀는 수년간 두통에 시달리며 때로는 아스피린, 때로는 TV에서 광고하는 타이

레놀 정,  게보린 정 또는 미가펜 캅셀 등을 불규칙적으로 사 먹으며 버텨 왔다고 한다. 그

러나 지금처럼 심하게 아파 본 것은 처음이며 조금만 움직여도 토할 것 같아 견딜 수가 없

다고 하였다.

그녀는 자신도 잘 알고 있다며, “내 병은 편두통인데 지금 도저히 견뎌 낼 성싶지 않으니 

입원 치료를 해 달라”고 요청했다. 그녀의 증상은 사춘기 때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하였으며 

전조(前兆)증상을 꼭 동반하는 ‘고전적인 편두통’이었다. 

가족력(家族歷)도 확실하여 친정어머니, 친정 할머니까지 ‘뇌신’과 ‘명랑’을 장복(長服)한 

경력이 있었다.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도 비슷하였다.




